
당초 허가관청의 토석채취 허가물량을 모두 채취하였다고 판단되고 대상물건의 소재지역은 생태공

원으로 예정된 원형지 개발사업지이나 공사 착수 전으로, 토석채취허가기간 동안 신청인의 영업행위

에 특별한 지장이 초래된 바 없고, 사업장 자체는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폐업된 상태이며 이미 허가

관청이 복구준공을 승인한 상황임

또한,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토석채취허가도 소송으로 연장허가받아 영업한 것으로 허가기간 종료후

에는 재연장이 불가능함을 신청인이 인지하였을 것이므로 이 건 사업으로 신청인이 입은 직접적인 

손실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각하기로 함


